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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소시비량에 따른 벼 품종별 질소함량 및 토양 총질소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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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벼 재배 시 과잉 질소 시비는 생육 과다로 인한 도복 우려 증가 및 쌀단백질 증가에 따른 밥맛 저하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적정

량의 질소 시비가 필요하다. 벼는 수량과 품질은 논 토양 내 질소잔존량에 큰 영향을 받으며, 질소흡수능력은 품종에 따라 차이

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 본 연구는 주요 고품질 벼 품종에 대하여 질소시비량이 엽초 및 이삭의 질소함량에 미치는 영향 및 시험 

전후 토양 총질소 변화량을 알아보기 위해 수행되었다.

[재료 및 방법]

수원지역에서 삼광, 수광, 영호진미, 하이아미, 해품, 호평을 재배품종으로 하여 각각 질소시비량을 0, 3, 5, 7, 9 kg/10a로 처리

하였다. 5월 28~29일 재식거리를 30×14㎝ 으로 하여 주당 3본씩 손이앙하고 질소 분시비율은 50-20-30%로 하였으며, 기타 

관리는 표준재배법에 준하였다. 각 시비처리 및 품종별로 수확기에 20주 3반복으로 생육 조사 후 평균수수에 해당하는 5주를 

채취하여 엽초와 이삭을 분리하고 건조 후 분쇄하여 원소분석기로 질소함량을 측정하였으며, 시험 전후 토양 표토층을 채취

하여 총질소 함량의 변화율을 분석하였다.

[결과 및 고찰]

시험 품종에서 수확기 엽초의 질소함량은 0.44∼0.68%로 이삭의 질소함량인 0.93∼1.18%의 절반 수준이었다. 품종별 엽초

의 질소함량은 호평에서 질소시비량이 감소할수록 유의적으로 낮아져 질소 9kg/10a 처리구(관행)는 0.6%인 반면 질소 무비

구는 0.44% 수준으로 차이를 보였으며, 삼광과 해품도 유사한 경향으로 두 품종 모두 질소 무비구의 질소함량이 0.57%로 각

각 관행 시비구 대비 84%와 93%에 해당하였다. 한편 수광, 영호진미, 하이아미의 엽초 질소함량은 시비량에 따른 뚜렷한 경향 

및 유의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삭의 질소함량은 모든 처리구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호평, 삼광에서 질소시

비량이 감소할수록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다. 시험 전후 토양 총질소 변화율은 호평, 삼광, 해품이 유사한 경향을 보여 질소무

비구에서 가장 크게 감소하였고 질소 7kg/10a 처리구에서 다소 증가한 반면 나머지 품종은 일정한 경향이 관찰되지 않아 품종

에 따라 질소흡수능력의 차이가 질소시비량에 따른 식물체 질소 및 토양 총질소에 상이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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